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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apital of engineering college women.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201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in February 

2023,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areer barriers, gender sensitivity, 

and career capital,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Second, 

career barriers of engineering female college student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capital. Thir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capital was 

verified, which explains that career barriers of engineering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a negative effect 

on career capital but also indirectly through gender sensitivity.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gender sensitivity, and 

career capital of engineeri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field of women's engineering career. In the 

future,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based career capital programs for 

engineering female college students. Final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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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2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지의 공학계 

여대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상관분석 및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 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자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장벽이 진로자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자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젠더감수성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공학 진로 

분야에서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 간 관계의 검증을 최초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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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 기반 진로자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언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공학계 여대생,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  

 

1. 서론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로 인해 다양한 역량과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 공학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여학생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흥미 재고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와 공학계열 진입 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공학계열로 입학하는 여학생 

수는 2013년 21.2%, 2016년 24.4%, 2019년 24.6%, 2021년 24.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공학 전공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동일 전공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전공 분야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차이에서 공학은 

23.1%로, 자연계열 19.8%, 의약계열 14.8%, 인문사회계열 19.9%보다 높게 나타나 

공학계열의 성별차이가 가장 크게 보고되었다[2]. 또한 최근 7년간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공별로 전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학전공 여성 

인력의 전공분야 경제활동 이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결과는 

공학계 여대생들이 타 전공 여성들보다 취업 및 경력개발이 쉽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목표를 향하여 계획에 따라 다양한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4]. 우리나라 공학 여성의 경우, 진학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에 반해 진학 

이후 겪는 진로장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5]. 공학분야는 여성과소 분포로 인해 

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환경 및 여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낮은 수준의 

기대와 더불어 공학이 남성에게 유리하거나 적합하다고 여기는 이른바 삭막한 공대 

분위기가 존재한다[5-7]. 남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공에 대한 열망과 기대, 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이 향상되는 반면 여학생은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 외에도 여성공학도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학생 

자신의 심리적 갈등 또한 진로장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6].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학분야에서는 교육적, 제도적 환경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젠더 

관점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다[5][9][10]. 젠더 관점이란 여성 자신이 삶의 주체자라는 

자기 인식을 토대로 일상경험을 구성하고 개인과 조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의미한다[11]. 공학분야에서 젠더 관점은 여학생의 공학분야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학계 여대생의 창의성과 혁신, 정체성 

형성, 직무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9][10].  

주목할 점은 젠더 관점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기대하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 문제와 그 영향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인식을 갖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젠더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10][11]. 젠더감수성은 젠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행위,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이해, 양성평등의 실현, 인권의식의 향상을 가져온다[1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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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분야는 여성과소 분포로 인해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생기게 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젠더감수성이 중요하므로, 공학계 여대생에게 젠더감수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1]. 따라서 공학분야처럼 남성중심영역에서는 젠더 간 존중과 

이해를 통해 개인별 능력을 서로 조화롭게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학분야의 건강한 젠더문화 형성에 있어서 젠더감수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젠더감수성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젠더감수성 개념 분석 

연구[12],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13], 젠더감수성 척도 개발 

연구[14] 등이 이루어졌다.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젠더감수성과 유사한 개념인 

성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실제로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공학계열 교수들의 성인지적 인식 및 행동 연구[5],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수전략 

개발[9], 여성기술 인력과 공학 교육, 성인지 관점에서의 평가연구[7]에 불과하여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젠더감수성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공학 분야에서 여성 공학 인재 육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로 개편되는 변화 속에서 젠더 관점에 기반한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9]. 이에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개발에 있어서 젠더 관점에 기반한 

역량 개발과 습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1][15]. 여학생의 경우, 젠더 관점을 이해하고 

젠더감수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젠더감수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때 진정한 변화를 통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공학계 여대생을 여성 공학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역량을 

개발해 가야하며 특히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체화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학계 여대생들은 젠더 기반 특성적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려는 관심과 노력은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젠더에 맞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역량의 누적적 특성을 발휘하는 진로자본을 활용하고자 한다. 진로자본은 의미역량, 

기술역량, 관계역량의 총체로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적되는 역량이다[17]. 

진로자본은 대학생들의 포부와 기술, 지식을 증진시키고 진로정보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며[18], 학업 수행과 진로성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처럼 진로자본은 대학생의 진로와 학업에 중요한 역량으로 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선행된 진로자본 연구는 주로 청년 재직자[20], 중장년 구직자[21], 

베이비부머[22]등을 대상으로 진로의지, 진로안녕감,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로 제한되어 있어 대학생 대상의 진로자본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진로자본은 과학기술 분야 여성의 진로개발을 위해 유용한 역량에 해당되며 

개인적, 직업적 성공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23].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 젠더에 따라서 진로자본 축적이 다르며 여학생의 진로자본 축적이 남학생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21][23]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축적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진로자본 척도가 개발되었으나[17]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자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진로자본 축적과 

관련된 유의미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 간 관련성을 규명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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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공학계 여대생들이 

젠더감수성을 높게 지각하거나 혹은 젠더감수성 수준이 높아질 경우, 진로자본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상담분야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은 어느 변인에 주목하여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24], 본 연구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공학계 여대생의 젠더감수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로자본 축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참고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자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매개하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자본과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2월에 시행하였으며 응답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201부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이 63.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수도권은 36.3%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3세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4세 이상이 21.4%, 22세가 18.4%, 21세가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50.7%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3학년이 23.9%, 1학년이 12.9%, 2학년이 12.4% 

순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이 젠더감수성과 진로자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젠더감수성 
 

- 성에 대한 개방성, 자기성찰, 

비폭력, 성역할 개방성 
진로장벽 

- 다중역할갈등, 개인특성부족, 

제약과 낮은기대, 고정관념  

진로자본 
- 진로네트워크, 진로주도성, 

진로경험, 진로역량, 직무역량, 

전공역량, 진로동기, 진로준비, 

진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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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손은령[25]이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여자대학생용) 설문을 이성식과 정철영[26]이 재구성하여 유한나[27]이 보완하여 

사용한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0.954이다. 진로장벽 척도는 

다중역할갈등(6문항), 개인특성 부족(6문항), 제약과 낮은 기대(6문항), 

고정관념(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38이다.  

 

2.2.2 젠더감수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젠더감수성 척도는 Chen 외[28]의 문화 간 감수성 이론과 

김양희와 정경아[2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참고하여 이진영 

[3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젠더감수성 척도는 총 31문항이며,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7문항), 자기성찰(8문항), 비폭력(7문항),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오정[3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0.8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젠더감수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08이었다. 

 

2.2.3 진로자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진로자본 척도는 Defillipi와 Arthur[32]가 

제시한 역량 관점을 참고하여 강창경[1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학계 여대생을 

위한 진로자본 척도는 여성공학 진로네트워크(10문항),여성공학 진로주도성(5문항), 

여성공학 진로경험(5문항), 여성공학 진로역량(5문항), 여성공학 직무역량(3문항), 

여성공학 전공역량(6문항), 여성공학 진로동기(4문항), 여성공학 진로준비(3문항), 

여성공학 진로적응(3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자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자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2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측정변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진로장벽이 젠더감수성을 매개로 진로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들의 진로장벽과 젠더감수성 및 진로자본의 상관관계 그리고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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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벽의 

경우에는 진로장벽 전체는 5점 만점에 2.78점으로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젠더감수성의 경우에는 젠더감수성 전체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자본의 경우에는 진로자본 전체는 5점 만점에 3.26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장벽 1 4 2.78 .717 

젠더 감수성 2 4 3.06 .342 

진로자본 2 5 3.26 .426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높음 

 

  주요 변수인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진로장벽과 젠더감수성은 r=-.250(p<.01)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젠더감수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자본은 

r=-.293(p<.01)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진로자본에 대한 인식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감수성과 진로자본은 

r=.261(p<.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젠더감수성이 높으면 진로자본에 대한 

인식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1. 진로장벽 1   

2. 젠더 감수성 -.250** 1  

3. 진로자본 -.293** .261** 1 

**p<.01 

 

3.2 진로장벽이 젠더감수성을 매개로 진로자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확인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분산팽창계수(VIF: Variabl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모든 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최종 연구모형 검증은 3단계 매

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단계별로 그 결과를 주요 변수 중심으로 확인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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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Capital 

Relationships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2 F 

1단계 진로장벽 젠더 감수성 -.250 -3.646*** .063 13.294*** 

2단계 진로장벽 진로자본 -.293 -4.327*** .086 18.725*** 

3단계 
진로장벽 

진로자본 
-.243 -3.540*** 

.123 13.938*** 
젠더 감수성 .200 2.907** 

Sobel test Statistic Z=-2.258, p<.05 

**p<.01,***p<.001 

 

  

 

 

 

 

 

 

 

[그림 2] 진로장벽과 진로자본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 매개효과 

[Fig. 2] The Mediating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apital 

 

  진로자본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3]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젠더감수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젠더감수성의 변량을 6.3%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진로장벽(β=-.250, 

p<.001) 변수가 젠더감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젠더감수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진로자본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로 독립변수가 진로자본의 변량을 8.6%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장벽(β=-.293, p<.001)이 진로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진로자본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진로장벽과 젠더감수성을 독립변수로, 

진로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12.3%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불어 독립변수인 

진로장벽(β=-.243, p<.001)과 매개변수인 젠더감수성(β=.200, p<.01) 모두 진로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진로자본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젠더감수성이 높을수록 진로자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매개변수인 젠더감수성은 진로장벽과 진로자본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고자 

한다.  

젠더감수성 

진로장벽 진로자본  

β=.200 β=-.250 

=-.250 
β= -.243 (3단계) 

=-.250 

β= -.293 (2단계) 

 =-.250 

매개효과=-0.0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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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3단계 매개효과 분석에서 검증한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가

지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 결과, 진로장벽과 진로자본과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Z값이 -

2.258로 확인되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값은 

[표 4]에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Sobel 검증 결과 

[Table 4] Sobel Test Results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Z p 

진로장벽→젠더 감수성 -.119 .033 
-2.258* .024 

젠더 감수성→진로자본 .249 .086 

*p<.05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로자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자본과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이 젠더감수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젠더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공학계 여대생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여성공학도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젠더 관점 기반하여 젠더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선행 

연구들[34][35]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젠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9].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젠더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자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 수준이 낮아질수록 진로자본 역량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역량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36][37]를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는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자본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자본 개발은 궁극적으로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자본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젠더감수성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젠더 관점 기반하여 여학생의 젠

더감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

구와 맥락이 유사하다[11][13]. 본 연구결과는 공학계 여대생들의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낮아지면 진로자본이 증가될 수 있고,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젠더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

으며, 젠더감수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자본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타전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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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공학계 여대생들이 진로자본을 잘 축적하기 위해서 

젠더감수성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과정과 실천을 통해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젠더가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37] 젠더와 관련된 인식 

중에서 특히 젠더감수성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행위를 주도하는 전제와 기초가 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젠더감수성의 강약과 깊이는 직업과 평생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 교육 과정에서 젠더감수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38]. 이에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 및 교육과정 관련하여, 

젠더감수성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공학 

및 진로분야에서,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젠더감수성, 진로자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세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유관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을 온라인 보고식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설문의 특성상 불성실한 응답이 다수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

료의 편향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 시점에 측정한 진로장벽, 젠더감수성, 진

로자본의 각 변인 간에 선후 인과 관계를 상정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관찰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재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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